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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사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집행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녹색

자동차보험 등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승용차요일제는 시민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중에 하루를 선택하여 전자태그

를 차량에 부착한 후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운동임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1)는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제동 및 급가속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전에 해당하

는 실천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모바일 상품권)의 혜택을 주는 제도임 

- 녹색자동차보험은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환경보호지원금을 지급(1만 원~ 7만 원, 

지자체와 환경부가 50%씩 부담)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약 18,000대, 수원시에서는 약 

5,800대가 참여하였음 

승용차 마일리지 도입배경 및 현황 

∙ 서울시는 신 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등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간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였음 

-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 부분 교통량 감축과 온실가스를 감축하

는데 기여해 왔음(연간 주행거리 182백만 ㎞(1.1%), 에너지 12천 TOE, CO2 37천 톤 감축)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공동)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추진... 2020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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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운영과정에서 전자태그 탈착, 운휴일 미 준수 등 가입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승용차요일제2)를 통한 교통량 감축 효과와 시민들의 이행 준수가 크지 않자, 서울시는 승용

차요일제에 대한 대안들 중 하나로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검토하였으며, 2014년부터 실제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감축효

과를 확인하였음(’14.10월~’16.12월)

∙ 승용차 마일리지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 수는 2017년 51,393명, 2018년 27,398명, 그리고 2019년 

12,583명으로 총 91,374명이고 차량대수는 총 92,599대임 

- 가입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가입이 가장 많고, 방문가입, 보험사 가입 순이며, 2017년에 

가입한 51,393명 중, 2018년에 등록한 인원은 약 3만 5천 명이며,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받은 인원은 약 2만 4천 명임 

| 표 1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가입 유형 및 가입자 수

년도 방문 가입 온라인 가입 보험사 가입 가입자 수 차량대수

2019 2,736 10,036 151 12,583 12,923

2018 8,121 19,387 775 27,398 28,283

2017 12,229 39,164 0 51,393 51,393

계 23,086 68,587 926 91,374 92,599

출처 : 서울시 내부 자료 

-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들어서서 

총 7번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있었고, 마일리지가 지급된 수는 약 5만 5천 건이며, 

총 지급된 마일리지는 1억 8천만 포인트임 

2) 승용차요일제는 서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서 시민 스스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임(고준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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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마일리지 지급건수 현황

시행일 총 건수 승인 반려
마일리지
지급수

마일리지
지급액

2018.11.07 5,308 4,913 376 4,917 14,751,000

2019.01.14 6,332 6,115 217 6,108 18,324,000

2019.01.15 7,109 6,989 120 1,987 20,961,000

2019.02.22 6,976 6,734 242 6,731 20,193,000

2019.03.04 9,299 8,903 396 8,894 26,682,000

2019.03.05 10,525 10,158 367 10,156 30,468,000

2019.03.06 11,108 10,714 394 10,712 32,136,000

2019.03.07 10,694 10,418 276 10,414 31,242,000

출처 : 서울시 내부 자료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시민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40~5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마일리지 제도 참여자 중 76%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의 55%가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마일리지 제도 참여자 중 40~50대 숫자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 성별분포와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 40~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마일리지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과 감축하지 않은 시민을 구분하여 특

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행거리를 감축하지 않은 시민들 중 40~50대가 6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60대 이상

이 22.8%를 차지하였음 

-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들은 40~50대가 55%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32%를 차지하였음

- 40~50대는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도 주행거리를 감축하

지 못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은퇴 등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감소하

는 시기로 승용차 이용이 적어 주행거리를 감축할 여지가 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차량의 차령을 검토한 결과 차령이 높은 차량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지방자치동향 10월호(제15호)

4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차량 중 6년 이상된 차량의 비율이 전체 차량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전체 승용차의 차령 분포(7년 이상된 승용차가 전체 차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음)를 

고려하였을 때,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 차량 중 6년 이상된 차량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

로 보임 

- 주행거리 감축비율별 차령 분포를 살펴보면, 주행거리 감축비율이 높을수록 7년 이상된 차

량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50% 이상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들 중 약 70%가 7년 이상 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음 

승용차 마일리지 활용성 제고 방안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행거리를 감축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한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유지시키는 데에 있음 

- 하지만, 주행거리 감축의 경우 동일한 운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움

∙ 보다 많은 운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감축된 주행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으로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만으로 승용차 이용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마일리지 제도

가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격려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와 다른 교통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정책수단 분류모형에 따라 정리해 볼 수 있음 

- Hood(1986)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정보(information), 강제적(coercive), 재무

적(financial), 그리고 조직적(organizational) 자원으로 분류하고 이들 자원을 각각 연계

(nodality), 권위(authority), 재정(treasure), 조직(organization) 자원이라고 명명하면서 

앞 글자를 모아 NATO 분류 모형이라고 하였음

- 김정해(2018)의 연구에서는 정책 도구들을 크게 매개정보(N), 권위(A), 재정(T), 조직(O), 

실험(E)으로 구분하여, 매개정보는 자료수집, 정보제공, 집행, 비재정적 인센티브로 나누고, 

조직은 단일 조직과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총 9가지 정책수단 유형들을 제시하였음  

∙ 이 정책수단 목록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과정에서 체크 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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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부연구위원)

| 표 3 | 승용차 마일리지 정책수단 체크리스트

구분 신규회원 모집 기존회원 유지

매개-정보
(N)

자료수집
(N-1)

∙ 기준년도 주행거리 계산거리 변경
∙ 편리한 주행거리 증명절차와 관련 시스템(DB) 구축
∙ 디지털식 정책으로의 전환

(① 블록체인을 통한 마일리지의 디지털화, ②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 주소 자동연
동제 도입)

정보제공
(N-2)

∙ 승용차 마일리지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등)
∙ 마일리지 효과를 공중방송을 이용하여 보도함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 
강구
(① 브로슈어 배부, ② 홍보 책자 및 리플
릿 비치 및 활용, ③ 전광판을 이용하여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 ④ 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직접 교육)

∙ 기존 회원들을 위한 교육 

집행
(N-3)

∙ 교육 및 홍보 지원금 지급
∙ 마일리지 사용 일원화

비재정적
인센티브
(N-4)

∙ 가입 인센티브 제공
∙ 우수사례 포상
∙ 우수기관 공표
∙ 그린 드라이버 인증

구분 신규회원 모집 기존회원 유지

권위(A) ∙ 시장 및 구청장의 리더십

재정(T) ∙ 가입 인센티브 제공
∙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분기별로 인센티브 지급 

조직(O)

단일조직
(O-1)

∙ 승용차 마일리지 담당 부처 변경(자치안전과에 승용차 마일리지 업무 배당 검토)

네트워크
(O-2)

∙ 자치구 간/자치구 내 부처 간 협력

실험(E)
∙ 자동차/지방세 고지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홍보 
∙ 블록체인을 통한 마일리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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